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서 12:2)* 

 

성 바오로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 가지 수준, 즉 선, 허용 가능한 것, 완전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선한(악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소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순응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헌신을 보류하는 수용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 의해 변화되기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완전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재속회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높은 수준, 즉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원 예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종들이 세상 속에서 더욱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교회가 

재건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완전한 그리스도인 사랑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의식, 23-24)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자체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급진적인 

내적 변화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에 일치"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규칙, 7)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완전함을 향한 소명의 여정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심을 시작하시고 우리는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르시며 와서 보라고, 그리고 기도로 그분과 

함께 잠시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기도 안에 거하며 

깊고 친밀한 관계로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광야에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사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서두르거나 일상이 되어서는 

프란치스코인의 삶 

우리는 쇄신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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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제나 소망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이나 특정한 기도 스타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26-27)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쇄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예수님께 매료되었고, 그분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자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불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먼저 듣고 분별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가르침이 아닌 은혜를, 이해가 아닌 소망을, 부지런한 독서가 아닌 기도의 탄식을 

구하십시오... 빛이 아니라 황홀한 결합과 불타는 애정으로 우리를 완전히 불태우고 하느님 

안으로 데려다주는 불을 구하십시오. 이 불은 하느님입니다. (성 보나벤뚜라,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 7:6) 


